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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내에서 경제에 대한 성향에 따라 세 가지 파로 나뉜다. 먼저, 재정출동에 의한 

경기대책을 주장하고, 재정재건은 미루어야 한다는 “재정출동파(아소)”, 재정건전화를 위한 증세를 

주장하고, 단기적인 재정출동은 이해하는 “재정재건파(요사노)”, 구조개혁의 속행과 세출컷을오 

재정건전화를 노리는 “아게시오(밀물)파(코이케, 이시하라)”가 있다. 

한편, 총선거 후의 예상 시나리오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자민.공명당 합쳐서 과반수 

(241 의석)를 차지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을 양분하는 작금의 상태가 유지된다. 10 의석 이상의 차가 

생기면, 민주당 오자와대표에의 책임론이 분출된다. 당내에서 이반자가 나옴으로써, 이반한 그룹을 

중심으로 중연립, 소연립 등, 중참 네지레(양분)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빈발한다. 그리하여 

신당이 설립될 수도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자민.민주당의 의석수가 비슷해진다. (10 의석 이내로) 40 일 이내에 

열리는 총리지명의 특별국회를 향하여, “40 일 전쟁”이 발발한다. 양당이 다수파를 만들려고, 서로 

와해공작이 격화된다. 재편이 가속되어, 신당설립으로 이어진다. 

세번째는, 민주당이 과반수로 중의원 여야당 역전이 되어, 정권이 교체된다. 민주당이 

국민신당, 사민당, 공산당 등과 연립이나 정치협력을 모색한다. (민주당 이외의 당수가 총리가 될 

가능성) 자민당 와해가 시작된다. 자민당 의원의 일부가 민주당으로 가거나, 신당설립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리하여 신당설립으로 이어진다. 

 

<Q&A> 

 

Q  선거 등에 관련된 일본 정치를 결정짓는 것은? 

A.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제”이다. 

Q.  오자와씨는 예전에는 전국곳곳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참의원 선거 이후, 오자와씨의 행동범위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그의 건강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총선거 전이 되면 분명히 지방 곳곳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본다. 



Q. 아소 내각의 면면 혹은 일본 국회를 보면 2 세, 3 세 등의 대를 잇는 관료나 의원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A.  물론 ‘권력의 사물화’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경우는 강력한 

후원회를 통하여, 대를 잇는 의원이 많이 나온다. 거꾸로, 한국은 왜 그렇지 않은가 궁금하기도 하다. 

Q. 민주당의 경제전략은 무엇인가? 

A. 민주당의 경제전략은 아메바와도 같아서 실체가 잘 안 잡힌다. 대략적으로 본다면, 큰 정부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큰 정부를 추구하며, 사회보장과 정부보조금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Q. 아소씨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외교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소의 외교전략은 어떠한가? 

A. 아소씨는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복고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며, 주로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이다. 

Q.  하시모토 오사카 지사의 인기 원인은?  

A. 코이즈미와 비슷하게, 쉬운 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끈다. 오사카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 영웅처럼 등장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